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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. 10. 24.(목)

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마지막날 또 터졌다
 5,000만달러 추가 수출계약

-� ㈜풍림파마텍,� 웨일엔터프라이즈와� 미국시장� 진출

□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마지막날인 24일에는 5,000만 달러의 수출

계약식이 추가로 진행되며 이번 대회의 대미를 장식했다.

◦ 5천만달러 수출계약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사상 단일 건으로는 역대 최

대 금액으로서,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우리 국내 중소·중견기업들이 

재외동포와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로 나아가는 데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

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.

□ 계약의 주인공들은 ㈜풍림파마텍(조희민 회장)과 웨일엔터프라이즈(Whale

Enterprise LLC/이경철 회장)로, 의료기기 품목 5,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

계약을 체결했다.

□ 계약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, 윤여봉 경제통상진흥원 원장과 조

희민 풍림파마텍 회장, 이경철 웨일엔터프라이즈 LLC회장, 미주한인상공회

의소 주요임원 10여 명이 참석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논의하며, 향후 

추가 계약의 가능성을 열어뒀다.

□ ㈜풍림파마텍은 주사기, 주사침, 바이알 등 의료기기 및 관련 제품을 제조 

공급하는 회사이며, 웨일엔터프라이즈는 미국 조지아주 노르크로스에 소재

한 기업으로 글로벌 PPE(의료용 개인용 보호장구) 공급업체이다. 이번 계

약식으로 유통 판매 제품군의 다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.

◦ 금번 대형 계약의 주인공인 이경철 회장은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

총회장으로서, 미주총연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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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 내년도 지역대회인 미주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.

□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“이번 대회 상담 건(3.3억달러, 10.23기준)을 추적 

관리하여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지역별 대회, 한상넷 온라인 플랫폼,

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(OK Biz)을 통해 한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

대하여 실질적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오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”이라고 밝

혔다.

□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는 “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통해 이뤄진 수출

계약 성과여서 의미가 깊다”며 “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열린 세계한인비즈니

스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아 기쁘다”고 말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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